
지역혁신가에게 청년특별도의 길을 묻다

- 18일 팜프라 유지황, 돌창고 최승용, 공유를위한창조 박은진 대표 초청 특강

- 김경수 지사 “미래 만들어 갈 주체, 청년이 성장해야 지역이 함께 성장”

경상남도가 지역혁신가를 초청해 ‘청년특별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혁신가에게 청년특별도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도와 시․군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올해 3대 도정 핵심과제 중 하나인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현장

에서 활동 중인 로컬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지황 팜프라 대표, 최승용 돌창고 대표, 박

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대표 등 청년 지역혁신가 3인을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함

께했다.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에서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이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라며 “청년이 성장해야 지역이 함께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이날 초청된 청년활동가들의 사례를 자주 소개했던 김 지사는 “스스로 자

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

들”이라며 “어떻게 하면 이런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청년혁신가의 이야

기를 나눠보자”고 말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팜프라 유지황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촌 라이프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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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한다며 농․어․산촌에 기반이 없지만 도시를 벗어나 판타지 촌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팜프라촌’을 만들었다고 소

개했다.

돌창고 최승용 대표는 남해의 보물인 돌창고를 활용한 프로젝트 이야기로 시작

했다. 도시에서 온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돌아간다며 지속적

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은 지역 인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공유를 위한 창조 박은진 대표는 마을 공유공간을 활용한 

거제도 장승포 로컬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의 공유공간을 활용해 커뮤

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강 이후에는 김경수 지사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활동에 있

어 직원들의 급여나 시설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 시․군과의 협업 및 지원 정도, 

자립과 지역 정착의 실제 어려움 등에 질문했다. 김 지사는 사회혁신추진단, 문

화관광체육국 등에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청년활동가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문제나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등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손 소독제도 충분히 비치하는 등 방역 대응에도 힘을 쏟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최현철 

주무관 (055-211-23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